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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전북 후보 10명 당선 확정
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

전북 후보자들 10명의 당선이 확정됐
다.
10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

에 따르면,�도내 10개 지역구 모두 더
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.
선거구별 개표 진행 결과(오후 9시

현재),�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의
득표율은 77.40%이다.�국민의힘 양정
무 후보는 12.39%,�새로운미래 신원식
후보는 6.44%,�무소속 방수형 후보는
3.75%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.
전주을(오후 9시 15분 현재)은 민주

당 이성윤 후보가 68.93%로 득표율 1
위를 달리고 있다.�경쟁 후보인 국민
의힘 정운천 후보가 18.91%,�진보당
강성희 후보는 11.09%를 얻고 있다.
전주갑과 전주을은 이번 총선에서

전북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선거구로
알려져 있다.�김윤덕·신원식·이성
윤·정운천·강성희 등 경쟁력 있는
후보들이 뛰고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
이다.�
그럼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

으로 도내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.�별

다른 이변은 없었다.
전주병 민주당 정동영 후보 득표율

은 현재(오후 8시 30분)�79.52%이다.
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와 녹색정의당
후보는 각각 14.65%,�5.81%이다.
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신영대 후보

는 85.18%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.�국
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14.81%을 얻고
있다.
군산김제부안을에 출마하는 민주당

이원택 후보도 87.21%로 경쟁 후보들
을 압도하고 있다.�
익산갑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

78.40%의 득표율로 앞서고 있다.�경쟁
후보인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
8.84%,�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
4.04%,�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8.70%를
얻고 있다.

익산갑은 29세 청년 후보자의 등장
으로 전북에서 주목받게 된 선거구로
알려져 있다.
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

86.41%의 득표율로 앞서고 있다.
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후보의 득

표율은 87.13%로 현재 1위를 달리고
있으며,�남원임실순창 민주당 박희승
후보는 85.80%�득표율로 앞서고 있다.
끝으로 완주진안무주 민주당 안호영
후보는 83.22%로 당선이 유력해진 상
태다.
전북 정가는 도내 많은 유권자들이

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택한 이유로,�윤
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폭주에 대한 심
판,�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
예산의 삭감에 대한 분노,�침체된 경
제 회복,�정권 교체와 지역 균형발전

을 꼽았다.
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된 출구조사

결과 전주갑 김윤덕 78.1%,�전주을 이
성윤 63.1%,�전주병 정동영 79.1%,�군
산·김제·부안 갑 신영대 81.2%,�군
산·김제·부안 을 이원택 78.4%,�익
산갑 이춘석 73.6%,�익산을 한병도
83.3%,�정읍·고창 윤준병 85.5%,�남
원·장수·임실·순창 박희승 82.4%,
완주·진안·무주 77.6%로 우세할 것
으로 예측됐다.
더불어민주당 전북 후보자 10명 모

두가 제22대 국회 (재)입성이 성사되
면서 전북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
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.
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인

한병도 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
장은“출구조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
했다"면서“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념
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졌다"고
자평했다.
이어“이제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이

다시는 홀대를 받지 않도록 전북 정치
권이 원팀이 되어 전북현안을 해결해
나가겠다"고도 했다.�� /특별취재반

도내 10개선거구모두 60~80%대로압승…환호성터져

尹심판·새만금잼버리파행과 SOC�예산삭감등주요인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주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구조사를 시청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.(사진 왼쪽부터 박희승(남원장수임실무주)·이성윤(전주을)·윤준병(정읍고창)·정동영(전주병)·이춘
석(익산갑)·한병도(익산을,�전북자치도당 위원장)·김윤덕(전주갑)·신영대(군산김제부안갑)·이원택(군산김제부안을)·안호영(완주진안무주)�후보.

“이겼다”…환호성터진민주당전북자치도당

‘국민의선택’4·10�국회의원선거

4·10�총선전북 67.4%�마감

지난총선보다 0.4%p�높아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10일 전북지
역 투표율은 67.4%를 기록했다.�이는
지난 21대 총선 전북 총 투표율 67.0%
대비 0.4%p�높은 수치이다.
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

151만7,738명의 유권자 중 총 102만
2,6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.
전북자치도내 주요 시군별 투표율을

보면 장수가 74.1%를 보이며 가장 높
은 투표율을 보였다.�
뒤이어 순창 73.3%,�진안 73.1%,�임

실 72.7%,�무주 71.3%,�남원 70.6%,�고
창 70.5%,�부안 68.8%,�김제와 전주덕
진이 각각 68.2%,�완주 67.8%,�전주 완
산 67.2%,�정읍 67.6%,�익산 65.7%,�군
산 63.3%�등 순이었다.
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전북지역에

서 역대 총선 중 최고의 투표율을

보였다.�
지난 21대는 67.0%,�20대 총선 62.9%,

19대 총선 53.6%�등을 기록했다.
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 중 최고 투

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사전투표일부
터 엿볼 수 있었다.
지난 5일과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

사전투표에서 전북에서는 38.46%의 사
전투표율이 나왔다.�이 수치는 지난
21대 총선 전북지역 사전투표율
34.75%보다 3.71%p�더 높은 수치다.
이번 투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들

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·새만금 SOC
예산 삭감·윤석열 정권 심판론 등
현 정부에 대한 분노,�전북홀대를
이겨내고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
참여한 것으로 도내 정가는 분석하
고 있다.�� /특별취재반

시군별로장수가 74.1%로투표율가장높아

전북지역역대총선중최고의투표율보여


